
2010년 4월 24일 사탄을 조심하여 사탄을 대적하라(100202)-주사랑 

2010년 2월 2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섭리사 내 신부들에게 급절한 나의 말을 전한다. 나는 너의 신랑 되는 예수 그리스도니라. 

내 신부들아, 나의 말을 엄히 들어라 지금은 너무나 급절한 때다 내가 재림하는 때다 내가 재림하는 직전의 때라고 말

하지 않겠다. 너는 나의 재림기에 살아가고 있다. 나의 신부들이여, 사탄은 6000년간 나의 역사, 하늘 아버지의 역사를 

막으며 왔다. 지금도 처절하게 막고 있다.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오직 이 마귀들과의 싸움이니 알고 조심하

고 알고 행하여라. 사탄이 발악을 한다. 너희의 마음 가운데 교묘히 들어와 기도치 못하게 하고, 전도치 못하게 하고, 

하나되지 못하게 한다. 또한 선생의 모든 일을 하나하나 사사 건건 막고 온전히 알고 행하지 않았던 그 모든 일들이 이 

마지막 때에 드러나게 하여 섭리사와 선생에게 갖은 해와 고통을 주고 있다. 너희들은 알고 대적하라. 섭리사에 무슨일

이 일어났는지도 알아야하지만 그 근본에는 사탄이 하늘 아버지의 마지막 역사를 막기 위해 극렬히 저항함을 알아라. 

사탄들은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너희들은 무엇 하느냐. 사탄 마귀들은 이미 영적 전쟁을 시작하였는데 너희도 이 전쟁

에 뛰어들어 나의 역사 너 그리고 귀한 생명들을 지키고 있느냐? 섭리사 너희들은 선생에게 그토록 가르쳐 주고 또 가

르쳐주어도 아직 이구나. 정말 가지각색이다. 크고 단단한 무기를 지니고 전쟁에 참여한 자도 있고 자기가 무기가 없는 

줄도 모르고 마음만 가지고 와서 총알받이가 되는 자도 있고 전쟁중이라는 위급 상황인줄도 모르고 헤헤 거리는 자도 

있구나. 긴장하라. 육적으로 다가 오는 심판만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들이 너희의 영혼을 갉아먹음을 두려워 하라. 그래

서 세상 모두 끊어버리라 한 것이다. 죽지 말아라 나의 여인아, 나의 길을 따라오라 나만 따라오라. 선생의 곁에만 있어

다오. 선생의 곁외에는 내 신부들을 지킬 만한 곳이 없다. 전부다가 사탄 소굴이다. 내 신부들아 정녕 근신하며 깨어 있

어야한다. 말씀에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라 전부다 나를 점검해야한다. 섭리사는 늘 교육이다. 교육하라. 섭리사는 늘 

교육이다. 교육하라. 재교육도 하고 주일, 수요말씀 철저히 보고 성경보고 알았지? 또 섭리사 성공 비결은 기도다. 새벽 

기도다. 새벽을 깨워 늘 나와 기도하라. 새벽의 정결한 첫시간을 내가 받겠노라. 기도말씀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늘 생활이 되어 늘 나와 대화하자. 섭리사야 마지막 때에 너희가 넘어질까 심히 염려 되노니 깨어있어 맞이하

라. 내가 너희를 늘 붙잡아주나 너희는 늘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쏠려 있구나. 나는 늘 너희에게 영적인 것, 좋은 것

을 이야기해주나 너희는 육적인 것, 나쁜 것에 자극을 받는 구나. 내 말을 들어야 너도, 나도, 선생도 산다. 선생의 피눈

물을 아직도 모르겠느냐. 나는 주일, 수요말씀을 보면 눈물이 나온다. 선생의 몸부림의 걸작이기 때문이다. 말씀 속에서 

선생의 그 심정과 애닮픔, 영육의 고난을 깨닫는 자, 그 누구랴. 세상에 빠지지 말고 창밖의 보아라. 저 모습이 좋아 보

이더냐. 내가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린바 되어 사는 모습이 정녕 좋더냐. 너희 지금은 싫다 말하지만 

많은 생명들이 유출되고 있다. 

2010년 나는 정녕 비상할 것이다. 뛰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날아오를 것이다. 그 2010년 같이 날자. 너와 내가 같이 나

는 것을 방해하는 저 무리들을 데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더 수준을 높여 더 높은 창공으로 떠오름으로 이

겨 버리자꾸나. 신부야 나는 너를 믿는다. 그리고 믿고 싶구나. 내 신부, 내 사랑아, 진정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영원토

록 함께하자. 사랑한다. 안녕. 


